
LDPE, 성수기 맞아 가격강세 지속
CFR FE As ia 700달러 돌파 강세 … 국내 에틸렌 3사 정기보수도 영향

최근 LDPE(Low-Density Polyethylene) 시장은 농사철이 다가오면서 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최근 아시아의 LDPE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중국의 2차 수입관세 인하도 시행돼 수출시장이 청신

호를 받고 있다. LDPE 수출량은 2001년 311만톤에서 2002년 320만톤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싱가폴과 사우디 등 신흥 석유화학산업 국가들의 중국진출이 활발해져 국내기업의 중국점유율이 위협당하

고 있다.

내수시장도 필름용 및 농업용 LDPE가 LLDP(Linear Low-Density PE)와 EVA(Ethylene Vinyl Acetate)에 가격과

기능 면에서 뒤떨어져 대체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시장이 위축되고 있고 국내외 어려운 현황이 새로운 수요 창출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LDPE 가격은 2002년 하반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11월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타면서 채산성이 개선되고

있다. 2002년 11월 CFR FE Asia 기준 톤당 596달러에서 2003년 2월5일 톤당 700달러로 3개월 사이 100달러 이상 상

승했기 때문이다. 2월12일에는 720-730달러를 보이기도 했다.

LDPE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한 것은 잦은 생산설비 트러블 문제와 전세계적으로 낮은 재고율 때문으로 분석된다.

재고율이 낮아진 이유는 우선 세계적으로 증설이 둔화되고 있어 수요증가 분을 충분히 커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2003년은 석유화학 경기가 바닥을 치고 상승하는 해로 관망될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이 초읽기에 들

어가자 무역상들이 재고 비축에 들어가 가격상승을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에틸렌 생산기업인 여천NCC, SK 및 삼성종합화학이 정기보수를 앞두고 있어 에틸렌 공급부족

의 영향이 다운스트림인 PE까지 미쳐 2003년 상반기에도 계속적인 공급부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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